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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수님처럼 온유하기  March
 17
•마태복음 5:5, 10:34-39

온유는 침묵이나 외면이 아닙니다.           불의와 부정 같은 불편한 것에 눈감는 도

덕적인 무관심이 아닙니다. 나 자신을 위해 물러서는 것이나 비겁함도 온유가 아

닙니다. 존 맥아더는 온유에 대해 ‘부드러움, 억제된 성품일 뿐 연약함이나 무기력

이 아니다. 이는 제어된 힘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’이라고 묵상했습니다. 온유는 

고난과 억압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뜻이라면, ‘힘’으로 대

응하고 싶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, 침묵하고 인내해야 합니다. 하나님의 뜻이라면, 

‘침묵’하며 외면하고 싶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, 불의한 것에 맞서 직언해야 합니다. 

진정한 온유는 ‘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것’입니다. 

온유하신 예수님은 여러 차례 노하셨습니다.           안식일에 악한 의도로 예수님

을 주시하던 자들을 향해(막 3:4), 율법으로 의무를 피하려는 자들을 향해(막 7:13-

14), 어린아이들을 막아선 제자들을 향해 노하며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(막 10:14). 

예수님의 분노는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배출이 아니었습니다. 하

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권위 있는 표출이었습니다. 예수님은 이로 인해 불이

익과 미움 당함과 육신의 피로를 감수하셔야 했습니다.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

로 행하셨고,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. 

온유한 자들은 무엇에 분노해야 합니까?          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에 분노해야 

합니다. 불의와 부정, 생명을 경시하면서도 법적 정당성을 찾아 악을 무마하려는 

사안들에 분노해야 합니다. 예수님은 병자들, 세리, 죄인들에게까지 늘 곁을 내어 

주셨습니다. 나의 삶,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자리가 넉

넉히 준비되어 있습니까? 예수님처럼 온유할 때 갈등과 불이익, 불화와 미움 당함

이 있을 것입니다. “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

라”(요 15:18). 그럼에도 온유한 자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웁니다. 자기 십자가

를 지고, 하나님의 시선과 눈물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.

나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

사람입니까?

❶ 침묵할 것에 침묵하며 분노할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까?

❷ 온유함으로 인해 짊어져야 할 멍에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?


